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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선교의 길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평강과 활기찬 삶이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은퇴후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을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합니다. “나를 만날 날이 하루 하루 가까와 오는데 

흥분되지 아니하니?”.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새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르볼 프론도서 교회 청소년 선교 봉사 활동 

지 난 12 월 20 일부터 22 일까지 교회에서 5 시간 정도 떨어진  원주민 마을(뿌레뻬차족) 

까빠꾸아로에 교회 설립후 처음으로 학생들의 첫 선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부 18 명이 참가하여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수돗물도 없고 화장실도 

완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매우도전적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90 여명에 아이들이 모였는데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이 

찬양을 배우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수고를 잊을수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 학생부 

선교 봉사 활동이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 새해 기도 모임 

1 월 8-26 일 (월-금) 3 주 동안 연초 기도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밤 약 40-50 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미디어와 특정 음식을 금하는 금식기도에도 참여했습니다. 각자 새해의 

기도제목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멕시코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아픈 교우들과 직장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학생들이 

예년보다 많이 참석해 더욱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어린이 사역 

올해도 변함 없이 연말연시 어린이 사역을 두 마을에서 가졌습니다. 크루시따에서 (170 명) 

그리고 비스따빌야 (130 명)에서 아이들에게 성탄 선믈을 나누어주고 그 후  매주 토요일 

어린이 성경공부 과정을 8 주간 이어갑니다. 잘 마친 아이들에게는 수료증도 줍니다. 현재 

매주 각각 평균  30 명과 20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고 있고 교사들의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에사진 빌야비스따, 아래사진 크루시따) 

4. 선교센터 건축 지원팀 방문사역 

시카고 갈보리장로교회에서 단기선교봉사팀 17 명이 (2 월 24-29 일) 방문하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세미나를 진행하고 토요어린이 성경클럽 지역을 돌아보며 기도 

사역을 가졌습니다.  또한 선교센터 건축에 필요한 페인트 칠 사역등의 큰 수고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감사와 기도 제목 

1. 권정희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신장 결석으로 병원 입원 수술 (2 월 2-3)후 회복됨 

2. 6 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갈렙과 조셉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갈렙은 졸업 후 

취직하고,조셉은 PA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멕시코 선교사 수련회 참석 예정 ( 3 월 11-13 일)  4. 세례식 예정 (4 월 14 일) 


